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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강의주제
	<논어> 함께 읽기 - 배운다는 것, 고귀해진다는 것

	강의대상
	
	강사명
	문성환

	강의기간
	2019.11.5(화)-11.26(화)
	강의시간
	2시간/회

	강의소개
	공자는 동아시아 지성사 아니 인류 지성사의 슈퍼스타입니다. 그리고 <논어>는 공자와 제자들이 나누었던 말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기원전 6세기, 공자와 제자들은 바로 이 ‘배움’을 매개로 왁자지껄한 삶의 흔적들을 남겼습니다. 공자의 철학은 사변적이거나 관념적이기는커녕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며, 또한 현재적입니다. 누구나 알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공자와 <논어>를 통해 오래된 옛날책이 미래의 비전이 되는 사건에 참여하기를 제안합니다.



	구분
	강의내용
	사진

	1회
	공자는 누구? <논어>는 어떤 책? : 배움과 우정을 생각한다
	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알고있고, 또 많은 사람들이 <논어>를 읽었거나 최소한 몇 구절쯤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공자와 <논어>를 안다는 것,  읽는다는 말은 생각보다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. 공자님이 만약 키가 2미터가 넘고, 목소리가 우렁차고, 성격이 급하고, 온몸이 근육질인 사람이라면? 공자님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은 공자와 <논어>에 이르는 첫번째 키워드입니다. 한편, <논어>라는 책은 동아시아 유학 나아가 인류사에서 배움을 매개로 좋은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최초의 공부공동체가 남긴 집단 지성의 교과서입니다. 누가 왜 어떻게 <논어>를 만들었을까를 살펴보고,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새기며 <논어>를 읽어봅니다.  
	

	2회
	공자와 제자들 : 조연은 없다, 씬스틸러들의 집단 주연 집단 연출
	<논어>에는 스승 공자 못지 않게 개성적인 제자들, 예컨대 자로, 자공, 안회, 염구, 공서화 등등이 등장합니다. <논어>를 읽는다는 건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(문제의식)을 쫓아가는 것이고, 각각의 질문마다 되돌아오는 스승의 대답을 새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. 중요한 건, 이럴 경우에 <논어>에서 이들 제자들은 결코 조연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.  <논어>를 그저 좋은 말씀들이 담긴 덕담집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, 이 책을 읽는 각자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 되는 가르침으로 읽게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. 개성 많은 스승 만큼이나 다양했던 제자들의 여러 양상과 사건들을 통해 <논어>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, 그리고 과연 그 안에 어떤 가르침이 들어있는지 직접 낭송하며 확인해봅니다.
	

	3회
	군자와 소인 혹은 광인과 향원 : 두꺼운 삶과 얇은 삶
	<논어>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시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되는 훌륭한 책이지만, 다른 한편 배우고 익히고 알게되는 만큼 또 다른 지적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<논어>의 어떤 구절들은 공자가 살았던 시대 즉 춘추시대를 알면 훨신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.  그 속에서 공자가 제시하는 좋은 삶에 관한 결론은 대체로 ‘군자’입니다. 군자란 그 어떤 삶에 대한 추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길을 새롭게 여는 자이고, 공자는 바로 그러한 삶이 바른 삶[정치]이라고 여겼습니다. <논어> 안에서 공자는 이 길과 관련해 몇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제시합니다. 성인의 길, 군자의 길, 그리고 광인과 향원의 길 등등 <논어>에 실린 공자의 말을 통해 여러 삶의 길들을 논의해 봅니다.
	

	4회
	
4강. 인이란 무엇, 인가 : 어떻게 살 것인가, 고귀하게 되기
	공자는 인의 철학자로 알려져있습니다. <논어>에는 인에 관한 언급이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. 하지만 <논어>에 나오는 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합해도 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어쩌면 다르게 물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. 인이란 무엇, 일까요? 무엇보다도 공자에게 인은 품행의 문제이고 실천의 문제였습니다. 다시 말해 인은 어떤 개념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, 오로지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써만 구현되는 윤리적 과제였던 것입니다.. 이 말은 지금 여기, 우리들은 각자 자신의 실천적 인을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. 매순간 새로 질문하고 자신의 답을 찾아 실천할 때, 인은 이미 내게 있는 것이라고 공자는 말합니다. <논어>를 함께 읽으며, 인에 관한 오해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봅니다.
	




